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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가 대세?

- ‘전화위복’(복요리점)처럼 일상 언어로도 상표등록 가능,

다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

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하여 상표로 등

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ㅇ 이외에도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

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

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

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같은 것들이다.



□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

(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은 본래 의미보

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ㅇ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ㅇ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

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

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붙임 : 일상용어를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상표심사팀 서기관 한상규(☎ 042-481-5327)에게 연락 바랍니다.



〈 붙임 1 〉 일상용어를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 붙임 2 〉 일상용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

상표 사용상품

홀인환 강장제

막걸러 막걸리

농부심보 곡물, 채소

잡았닭 치킨점업

모뗀여자 제모시술업

비어머글 호프업

이개머냥 강아지 소매업

만수무닭 닭고기 소매업

상표 사용상품

기고만장 장(醬)류

여자라면 라면

장남위주 술

참견 애완동물업

질량보존의 법칙 다이어트 교육업

오리무중 농장경영업


